
비누·세제용 향료 국산화 미흡
지보단·H&R 등 공급선 다양 …F r e s h·C l e a n·Glean 추세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시장의 공급선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수요는 9 2년 기준 약 2 3 4 5톤 규모로, 일부 액체 세제향을 제외하고는 대부

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주 공급선으로는 럭키 등에 다량을 공급하고 있는 지보단이 약 5 0 %의 시

장을 점유하고 있고, IFF, H&R, 하세가와, 다가사코, 쾌스트 등이 기타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

다.

럭키는 주로 지보단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IFF, H&R, 하세가와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애경에서는 I F F ,지보단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, 주방용 액체세제향의 경우는 한불화농과의 거래

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.

제일제당은 지보단, H&R, IFF, 하세가와 등에서 향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는 현재 일부

조합향을 자체생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세제향 수요는 9 2년에 약 8 1 8톤으로 9 1년 7 9 3톤 대비 3.2% 증가했다.

9 0년에는 7 8 8톤, 89년에는 7 1 5톤을 각각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비누향은 8 9년 2 0 6 4톤, 90년 1 8 1 6톤, 91년 1 6 9 1톤 수요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9 2년에는 1 5 2 7

톤을 사용해 9 1년대비 9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세제에 있어서 향의 선택은 표백제, 계면활성제 등 세제원료의 Base Cover 성능이 우수함과 동시에

세제 이미지 창조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

현재 세제향은 주로 시트러스향, 후로랄향, 쟈스민향등이 사용된다.

향료는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F r e s h·Clean 추세

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른 Green 계통의 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국내 향료자급 측면에서 비누, 세제향의 국산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아직 국산향 기술수준

이 기존 다국적 향료 기업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주로 액체 세제향에 국한돼 있는 국산향이 분말세

제에 사용될지는 미지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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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수요추이 (단위 : 톤, %)

구 분

비 누

세 제

비누·세제계

2 , 0 6 4 1 , 8 1 6 ▽1 2 . 0 1 , 6 9 1 ▽6 . 9 1 . 5 2 7 ▽9 . 7 5 8 0

7 1 5 7 8 8 1 0 . 2 7 9 3 0 . 6 8 1 8 3 . 2 1 7 2

2 , 7 7 9 2 , 6 0 4 ▽6 . 3 2 , 4 8 4 ▽4 . 6 2 , 3 4 5 ▽5 . 6 7 5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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